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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 기획의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은 국내외 실험만화를 
소개하며 오늘날 ‘독립만화 씬’의 구조를 살핀다. / 조현대 기자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전 전경 2019 전시공간_운영자이자 작가 김용관은 전시를 위해 가구를 직접 만들었다. 알록달록 페인트로 칠한 B자 모양 

테이블은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여러 방식으로 재조립할 수 있다.

만화 《드래곤볼》에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등장한다. 새하얀 빛이 가득하고 무한대로 펼쳐진 이곳에 
들어갔다 나온 만화 속 인물은 극강의 캐릭터로 변모한다. 
지구보다 365배 느린 시공간에서 하루 만에 무려 1년 치 
수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 박상아와 김용관이 서교동에 
공동운영하는 전시공간(hBz“)은 정신과 시간의 방을 패러디한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2호점 SIDE B>(7. 19~8. 11)전을 
열었다.
전시공간이 국내외 출판·실험·독립만화를 소개하는 연례 전시 
프로젝트 <정신과 시간의 만화방>은 만화적 상상력을 빌려, 
전시장을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만화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가상의 만화방으로 설정한다. 대학 시절 만화가를 
꿈꿨지만 현대미술 작가가 된 김용관이 독립만화에 대한 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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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 기획했다. 지난해 8월 만화 창작 모임 ‘쾅’과 비정기 만화잡지 
《쾅 코믹스》를 초대해 1호점을 열었고, 올해는 독립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 비(SIDE B)’와 협력했다. SIDE B가 유통하는 
만화가 23명(팀)의 독립만화 33권과 매거진, 리뷰 북, 굿즈를 
소개하며 전시기간중 총 8회의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한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책은 모두 SIDE B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기도 하다. 작품의 제작 유통 소비, 비평과 2차 생산물까지 
아우르는 전시 구성으로 오늘날 ‘독립만화 씬’의 전체 구조를 
반영한다.

황벼리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 장면

2019년 4월 출범한 SIDE B는 만화가 성인수와 이안, 만화평론가 
이재민이 공동 운영한다. 카세트테이프의 앞면(Side A)에 실린 
타이틀곡에 비해서 덜 주목받은 뒷면(Side B)에 숨은 명곡을 
찾아내듯, 직접 발로 뛰어 작품을 발굴하고 독자에게 소개하려 
한다. 만화와 함께 리뷰를 게재하는 전략으로 짧은 활동 기간에도 
두각을 드러냈다. 작품 입고의 결정 기준은 실험적 형식과 도발적 
내용. 이재민은 “흥미 위주로 생산되어 ‘짤방’처럼 일회적으로 
소비되고 사라지는 웹툰에 비해 독립만화의 차별적 요소는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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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안티피터팬》장면

전시에는 만화의 분할 프레임을 형식적으로 실험한 작품이 눈에 
띈다. 만화가 굄의 자전적 작품 《있잖아, 나》는 클로짓 퀴어(-
Closet Queer)였던 주인공이 커밍아웃 이후 겪은 일상과 심리의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한다. 황벼리의 《아무런 맛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사춘기 시절 왕따를 향한 가해, 피해 방관의 경험을 
되새기며 공감을 자아낸다. 프레임을 구분하지 않는 편집과 
독백으로 흐르는 전개 방식은 1980년대 미국 상투적 코믹북의 
대안으로 등장한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장르를 연상케 
한다. 반면 이안의 《안티피터팬》은 전형적인 만화 프레임을 
고수하지만, 단일한 회색 지면에 밝은 오렌지 톤을 입혀 생동감을 
더한다. 작가는 “독립만화는 독립출판과 만화라는 카테고리가 
겹쳐 만들어진 독특한 영역이다. 전시를 통해 독립출판 중에서도 
비주류에 속한 이곳의 생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신과 시간의 방>의 출품작 대부분은 텀블벅과 같은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제도와 시장 논리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만화에 
비해 작가가 자신만의 시각과 태도를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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굄 《있잖아, 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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